
담임목사   이 종 목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살아 계신 하나님께 
서 우리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주시길 사모합니다. 흔
히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나그네란 자기 고장
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뜻하는 순우
리 말입니다.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즉 길 위에 선 존재라
는 뜻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
다. 

첫째, 나그네는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떠나야만 하는 운명입니
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머물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더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이 완공되면 떠나는 목수처럼 목적을 이루면 
떠나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
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
다. 

둘째, 나그네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했습
니다. 여기서 B는 탄생(Birth), D는 죽음(Death), C는 선택
(Choice)입니다. 즉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선택은 우리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좌우합니다. 삶
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잃
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모든 것을 얻어
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셋째, 나그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그네에 해당하는 단어는 방랑자라는 뜻의 “배가본드
(Vegabond)”와 순례자라는 뜻의 “필그림(Pilgrim)”이 있습니
다. 둘의 차이는 목적의 차이입니다. 방랑자는 목적 없이 떠도
는 사람이고, 순례자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걷는 사람입니
다. 오늘 본문의 ‘나그네’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랑방탕해서도 안되고, 허송세월을 보내
서도 안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다
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하늘양식 2025년 1월 29일>



인 도: 가족 중에서

예 배 초 대 ……………..………………....................…………………...……………… 인 도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이 대대로 지켜온 설날입니다. 이 뜻깊은 명절에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조 용 한 기 도 ………...........................……………………………………………………… 다  함  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

찬 송 ……....……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 다 함 께

1.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2. 꿈 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어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3.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4.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5. 살 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맘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 도 ………....……..…….…….…….........…………....…….……......………… 가  족  중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복된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이 한자리
에 모여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선
물로 허락하신 2025년도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베드로전서 1:17 ……….......………… 인 도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
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
라”

말 씀 …………………  “나그네 인생길에서” ……………… 다 함 께

찬 송 ……...……....…… 88장(내 진정사모하는) …..... . . .……… 다 함 께

  1.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2.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3.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잖고 창겁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후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 나는 새벽별
       이 땅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 기 도 문 …………………………… ....... . . .. . . .. .………………………………… 다 함 께




